
서방정토 면면, 화폭에 담아내다 
지난 연재에서 돈황 제220굴 〈서방정토변상도〉

의 면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서방정토

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어떤 곳일까? 

경전에 따르면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토(十萬億佛土)를 지나 극락정토가 있으며, 이

곳에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주재하고 있다고 

한다. 

아미타불과 서방정토에 대한 대승경전이 편

찬된 시기는 기원을 전후한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유스

(Amitāyus)’와 ‘아미타바(Amitābha)’로, 번역

하면, ‘무량한 수명을 가진 자’ ‘무량한 광명을 

지닌 자’이다. 대중부 계통에서 여래의 위력과 수

명이 한량없다고 함으로써 부처를 상징하는 두 

설이 동일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에 근거하여 대승 보살의 이상적 형태로 

출현한 부처가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방정토가 있다는 ’십만억불토‘의 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되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광

년(光年)의 단위로는 환산할 수 있는 것일까? 의

문을 가져보게 된다. 

얼마 전 보도에서 “46억년 전 은하…135억년 전 

빛도 찾는다” 는 기사를 읽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되었다고 하는데 이 우주

망원경은 이전의 ‘허블망원경’의 100배로 현존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한다. 이처럼 과학기

술이 발달하다 보면 머지않아 십억불토의 서방정

토도 관측되리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붓다는 이러한 관측기술을 통해서 서방

정토를 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 즉, ‘불안

(佛眼)’을 통해 보신 것이니 그것이 더 정확할지

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우주

망원경이라도 결국은 인간의 육안(肉眼)을 통해

서 확인하는 것이니 말이다. 여기서 잠시 〈금강

경〉 제18 일체동관분(一切同觀分)의 5안(眼) 즉,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

眼), 불안(佛眼)’을 떠올려 보았다. 

아미타불을 주제로 한 경전으로는 〈무량수경

(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아미타

경〉 등이 있다. 이에 의하면, 아미타불은 일찍이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이 세상에 있을 때 법장

(法藏)이라는 이름의 보살이었다. 그는 최상의 깨

달음을 얻으려는 뜻을 세우고 살아 있는 모든 자

를 구제하고자 48원(願)을 세웠다. 법장은 오랜 

기간의 수행을 거쳐 본원을 성취해 아미타불로서 

’극락(極樂)‘ 이라는 서방정토를 주재하게 되었

다. 그 때가 지금으로부터 10겁(劫) 전의 일이다. 

극락세계는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 대승불교에서는 정토(淨土)의 

대표적인 장소로 삼았다. 그리고 뭇 생명 있는 자

들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왕

생하여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돼 있

는데, 이 모두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근거한 것이

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24원(大願)이었다가 점차 

늘어난 듯하며, 〈무량수경〉과 〈무량수여래회〉에

는 48원, 티베트 역에는 49원이 전해진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내가 부처되는 

국토에는 지옥·아귀·축생 등 삼악도(三惡道)의 

불행이 없을 것, 내 국토에 가서 나는 이의 목숨이 

한량이 없을 것, 어떤 중생이라도 지극한 마음으

로 내 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가서 나려고 하는 이

는 열 번만 내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가서 나게 될 

것, 그리고 내 국토에 가서 나는 보살들은 모두 나

라연천(那羅延天)과 같은 굳센 몸을 얻게 될 것 

등 오르지 중생구제를 위한 발심이다. 그리고 서

방정토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내 국토는 땅 위나 허공에 있는 궁전이나 누각

이나 흐르는 시냇물이나 연못이나 화초나 나무나 

온갖 물건이 모두 여러 가지 보배와 향으로 되어 

비길 데 없이 훌륭하며, 그 물건들에서 나는 향기

는 시방세계(十方世界)에 풍겨 그 냄새를 맡는 이

는 모두 거룩한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될 것이다. 그

리고 내 국토에 가서 나는 사람들은 옷을 입을 생

각만 해도 아름다운 옷이 저절로 몸에 입혀지게 

되어 바느질한 자취나 물들인 흔적이나 빨래한 자

국이 없을 것, 다른 세계 보살로서 내 이름을 들은 

이는 부처님 법에서 물러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즉, 서원의 내용은 첫째, 아미타불에 관한 것, 둘

째, 아미타불의 국토에 관한 것, 셋째, 중생에 관

한 것으로 나뉘는데, 그 중 중생에 관한 내용은 다

시 그 불국토에 태어난 자에 관한 것과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것으로 이뤄져 있다. 

이 48본원들은 아미타불이 중생들의 정신적인 

완성은 물론, 그 정신적 완성의 환경인 국토의 장

엄, 물질적인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일체중

생을 구제하려는 보살 정신의 극치라 하겠다. 

이와 같은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정토에 태어나 복을 누리며 산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아미타신앙 즉, 정토신앙

은 중국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이르는 사

이 성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 율사(慈藏

律師)가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를 저술하면

서 정토신앙이 널리 퍼졌으며, 특히, 이 아미타염

불을 널리 권장한 원효 대사의 공로는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신라시대에는 집집마다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이후 아미타신앙은 특정 

종파에 국한되지 않고 불교신앙의 일반적인 형태

로 자리잡았다. 일본에서는 12세기에  형성된 정

토종과 13세기에 형성된 정토진종(淨土眞宗)이 

오늘날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한·중·일 3국은 그 어느 종파보다도 

아미타사상에 입각한 정토신앙이 널리 퍼지고 흥

성했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토변상도〉가 

많이 그려졌다.

〈정토변상도〉는 〈서방정토변〉 〈아미타오십보

살도〉 〈미륵정토변〉 〈동방정토변〉 등 4가지 범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돈황벽화에서 이 네 가

지 유형의 경변상도는 400여 곳의 벽면을 장식하

고 있어 돈황 경변상도 중에서 가장 큰 유형이다. 

그 중 〈서방정토변〉과 〈아미타경변〉의 예술적 성

취가 가장 뛰어나 정토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현재 학술적으로 〈서방정토변〉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무량수경변상

도〉, 〈아미타경변상도〉 및 〈관무량수경변상도〉

로 이 모두 화사(畫師)가 경전에 의거해 창작한 

것이다.

둔황 벽화에는 〈서방정토변〉 125벽, 〈동방약사

변〉가 64벽, 〈미륵정토변〉 64벽이 있다. 대부분 

규모가 크고, 화풍이 강렬하고, 장엄하며, 화려하

면서도 북위시대 벽화의 거친 분위기를 일소하고 

있다. 화면 구도는 대체로 비슷한 편인데, 주존불

은 중간에 있는 연꽃보좌에 앉아 있고, 좌우에는 

양대 보살이 있고 사방에는 나한, 금강 등 다양한 

권속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늘에는 비천이 날고 

앞에는 기악(技樂)이 있고, 겹겹이 칠보 누각으로 

가득하다. 제172굴 남벽과 제217굴 북벽의 성당시

대 〈관무량수경변〉(그림①), 제220굴 남벽과 제

321굴 북벽 초당 〈무량수경변〉, 제329굴 남벽 초

당 〈아미타경변〉(그림②)은 모두 화폭이 크고 예

술성이 높아 막고굴 〈서방정토변상도〉의 대표작

품이다.

벽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방정토변상도〉의 

화면 구성은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화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방 허공전, 중앙 상

방 보수단(寶樹段), 중앙 삼존불, 중앙 아래 칠보

지(七寶池), 그 아래에 칠보지단이 위치하며, 삼

존불의 좌우에는 보각단이 있다. 벽면의 크기에 

따라 그림 조합은 실제 상황에 맞게 축소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주체 부분의 삼존불 주위에는 많은 불보살이 둘

러싸여 있으며, 법회가 진행되는 입구 벽화 상방

에는 각각 누각이 그려져 있다. 정자 아래에는 꽃

이 가득하며, 환희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

는 아름다운 비천이 높이 날면서 꽃을 뿌리는 등 

여러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 상서로운 분위기를 자

아내고 있다. 이러한 많은 건축물과 인물들은 화

면상에서 주(主), 차(次)가 명확하고 질서정연하

며 색채는 찬란하면서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데, 이는 당대(唐代) 화가의 웅장한 화면처리 능

력과 표현 기술이 완벽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말한 〈서방정토변상도〉 3유형의 구분 

방법은 〈아미타경변상도〉와 〈무량수경변상도〉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고, 〈관무량수경변상도〉의 주존은 

석가모니불이며 좌우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다. 구분 방법으로 석가모니불 미간의 백호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경전의 

‘조편시방무량세계(照遍十方無量世界)’와 일치

한다. 또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보관과 수인

도 〈아미타경변상도〉와 〈무량수경변상도〉의 관

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는 다르다.

〈관무량수경변상도〉의 주체화면 양측에는 ‘미

생원(未生怨)’과 ‘십육관(十六觀)’이 있는데, 종

종 상하 직사각형 연환화식(連環畵式) 구도에서

는 〈무량수경〉의 ‘미생원’ 이야기와 ‘십육관(十

六觀)’을 표현하고 있다. 〈아미타경변상도〉와 

〈무량수경변상도〉는 이 두 부분의 내용을 표현하

고 있지 않다. 〈관무량수경변상도〉는 칠보지 부

분에 3명 혹은 4명의 연화 화생동자를 그리고 있

는데, 이는 〈무량수경〉의 ‘삼배왕생(三輩往生)’

을 표현한 것이다. 〈아미타경변상도〉에서는 절대

로 ‘연화화생’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

로 양자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 한줄 요약

한·중·일 3국은 그 어느 종파보다도 아미타사상에 

입각한 정토신앙이 널리 퍼지고 흥성했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토변상도〉가 많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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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①. 둔황 제217굴 북벽에 그려진 〈관무량수경변상도〉의 모습. 성당시대에 조성됐다. 그림②. 둔황 제329굴 남벽에 조성된 〈아미타경변상도〉의 모습. 초당시대에 조성됐다. 

극락정토, 대승불교의 이상 세계

“모든 이 구제” 서원 세운 ‘법장’ 

아미타불 되어 서방정토 주재해

정토 모습 도상화…신앙 이끌어

민 중 의 술 의  특 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의술
한국의  민중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010-7384-1708김영숙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